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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예배

 2월 14일(수) 오후 7:30분                                                      인도자: 이영길 목사
*	예배에로 부름	 인도자
        인도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회    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도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회     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	오늘의 기도	 인도자
*	찬           송	259장 (통 193장)	 다같이
  성경  봉독(구약) ……. ……… 창세기 3장 14-19절  	 최학수 집사
	기           도	 정은아 집사
	성경 봉독(신약)  ……………...  고린도전서 4:16-18  ………..……… 인도자
	설           교……………………. “낡아지는 겉 사람 ”	 이영길 목사 
	사순절 계율 준수 초청	 박신영 장로
	시편 낭송	 51편	 유보라 교우 
	참회의 기도	 다 같 이
	재의 안수	 인도자/다같이
*	결단의 고백	 윤경문 목사
        인도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회    중: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인도자: 우리 구주의 십자가의 수난으로, 
        회    중: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소서. 
*	찬           송	 295장 (통 417장)	다 같 이
*	축           도	 이영길 목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는 일어섭니다.



사순절  계율 준수 초청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모든 성도 여러분, 
해마다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사순절은 이 기념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부활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들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선포된 자비와 용서에 갈급한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재를 표식삼아 부활절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날부터 전해 온 이 표식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성과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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